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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예비교사의 ‘어림하기’ 이해에 대한 고찰1) 

A Study o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 about ‘Estimation’

  
김 성 준 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understandings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about ‘estimation’ in 
the elementary mathematics. Together with this analysis, we identify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Mathematical 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MPCK), especially focusing to Subject Matter Knowledge(SMK). 
In order to this goals, we investigate contents relating to ‘estimation’ 
from 1st curriculum to 2009 revised curriculum and compare ‘rounding 
up’, ‘rounding off’, ‘rounding’ in the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As results of investigations, ‘estimation’ has been teaching at the 
‘Measurement’ domain from 3rd curriculum, but contexts of measuring 
weaken from 7th curriculum. ‘Rounding up(off)’ is defined three types in 
the textbooks from 1st to 2009 revised curriculum. 
And we examin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hrough the questions 
on these ‘estimation’ contents. On the analysis of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 relating MPCK, four themes is summarized as followings; 
the understanding of ‘0’ in the ‘rounding up’, the cognitive gap between 
‘rounding up’ and ‘rounding off’, the difference of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ccording to types of question in the ‘rounding up’,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finition of ‘rounding up’ and the definition of 
‘rounding’.     

1)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내 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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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교육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방정숙·김상화, 2007). 이는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
하기 위한 교실 수업 살리기의 핵심에 교사가 놓여 있기 때문으로(최승현·황혜정, 
2008), 교사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다름 아닌 ‘수업 전문성’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업 전문성에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포함하여 수업 계획, 
수업 실천, 교사의 책무성 등이 있으며(곽영순·강호선, 2005), 이 가운데 수학 수업
에서의 교사의 전문적 지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다름 아닌 ‘수학과 교수학적 내용 
지식’(MPCK, Mathematical 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이다.3)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수학과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주제로 다룬 학부 강의에서 
출발한다. 이 강의는 초등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부 4학년생을 대상으로 초등학
교 수학과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SMK) 중 수
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등 각 영역의 수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 것인
데,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 필요한 내용 지식을 각 주제별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
다.4) 강의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들은 2013학년도에 B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입
학한 학생들로, 지난 3년간 수학교육을 심화(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면서 초등학교 
교과 전반의 이론과 실제를 수강해온 학생들이다. 본 연구는 MPCK와 관련하여 측
정 영역 가운데 특히 ‘어림하기’ 주제에서 초등예비교사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
로, 이를 위해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어림하기’ 관련 내용을 함께 비교, 
검토하였다.5) 

‘어림하기’를 주제로 한 검사 문항의 예는 <그림 1>과 같다. 1번과 2번 문항에
서 MPCK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점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올림에서 자릿값에 따
른 ‘0’ 처리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일의 자리에서’, ‘십의 자리에서’와 
같이 주어진 수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의 기술 양식과 연관된 
것이다. 1번 문항은 250에서 일의 자리 숫자가 0이고, 2번 문항은 1004에서 십의 

3) Shulman(1986) 이후 교사에게만 해당하는 독특한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의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송근영·방정숙, 2013).

4) 최승현·황혜정(2008)은 수학과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정의하면서 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수학 내용 지식을 들고 있는데, 그 하위요소에는 교육과정 내용 이해, 수학적 개념, 수학 
내 또는 타 교과와의 연계 등이 있다.

5)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어림하기’는 측정 영역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림하기’는 측정 영역의 주요 활동으로서의 ‘어림’과는 구별되는 특정 내용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곧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이용한 수의 어림과 이상, 이하, 초
과, 미만을 이용한 수의 범위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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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숫자가 0이지만 일의 자리 숫자는 4이다. 이것은 1번과 2번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는 
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림 2> ‘올림’에 대한 문항  

한편 강의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다. 7차 교육과정의 경우 4-나 단계 6단원 ‘어림하기’에서 <그림 
2>와 같이 ‘올림’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3> 7차 교과서 4-나(교육인적자원부, 2000, p.82)

<그림 2>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6)에 제시된 ‘올림’
의 약속하기는 어떤 수의 자리에서 올림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그 자리 아래 수를 올리는 것으로 올림을 정의하고 있
다.7) 그러나 학생들은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질문 곧, 어떤 수의 자리에서 올림
하여 어림값을 구하는 질문에 익숙한 반응을 보였다. 또 2개 문항 모두에서 학생
들의 답은 2가지 이상으로 나뉘었는데 곧, 1번 문항의 답은 250과 260으로 나뉘
었으며, 2번 문항의 경우는 1000과 1100, 그리고 일부 학생은 1004로 답하였다. 

이처럼 몇 가지 답의 유형들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는
데, 이로부터 올림과 반올림 등 ‘어림하기’와 관련된 MPCK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어림하기’ 개념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1차 교과서에서부터 2009 개정 교과서까지  ‘어림하기’

6)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7차 교과서’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이하 다른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한다. 

7) ‘어림하기’와 관련해서 올림과 반올림의 정의가 교육과정에 따라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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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올림’(切上), ‘버림’(切捨), ‘반올림’(四捨五入)과 관련하여 초등수학 교
과서에 제시된 정의와 그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어
림하기’와 관련된 검사 문항을 제시하고, 이들이 답한 정답과 오답을 토대로 수학 
내용 지식 측면에서 초등예비교사들이 올림, 버림, 반올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에서 ‘어림하기’와 관련해서 이 개념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수학 내용 지식과 초등예비교사들의 오개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함께 생각해본다. 또 이러한 논의로부터 초등학교 수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
학적 개념을 정의할 때 그 개념을 설명하는 맥락과 방식에 따라 교수학적 내용 지
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MPCK 측면에서 수학 내용 지
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할 것이다.

Ⅱ. 초등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올림(버림)과 반올림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어림하기’는 4학년 2학기 4단원에서 다루어지
고 있다. 먼저 이상, 이하, 초과, 미만과 같은 수의 범위를 지도하고, 이와 함께 어
림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올림, 버림, 반올림을 다루고 있다. 

이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올림은 절상(切上)을 번역한 것으로 ‘끊어서 
위로 올리다’라는 뜻이다. 올림은 영어로는 ‘rounding up’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
래의 것을 정돈해서 위로 보내다’라는 뜻이다. 버림은 절사(切捨)를 번역한 것인데, 
‘끊어서 버리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rounding off’가 되는데, 이는 ‘아래의 것을 
정돈해서 떼어 버리다’라는 뜻이 있다. 한편 반올림은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번역
한 것으로 ‘(5를 기준으로) 5 이상이면 올리고, 5 미만이면 버린다’라는 뜻인데, 영
어로는 ‘rounding(to the nearest whole number)’이다(박교식, 2001).

4차 교육과정 이후 초등수학에서 ‘어림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측정 영역(3차에
서는 측도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림’과는 
구별되는 특정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림하기’라는 용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림하기’ 대신 ‘어림수, 어림값, 근삿값, 측정값의 처리 방법’ 등의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표 1>(장혜원, 2016)은 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
정까지 ‘어림하기’와 관련된 지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서 ‘어림하기’는 ‘측
정값을 근삿값으로 나타낼 때 측정값의 끝수 처리 방법을 이해하게 한다.’ 또는 
‘측정값의 처리 방법으로 반올림, 올림, 버림을 알게 한다.’에서와 같이 측정 영역
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어림’을 측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양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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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지도 내용

1차 6 어림수를 이해하고 읽고 활용하는 능력 [수]

2차

4 10만까지의 수 [수]
- 필요에 따라 어림수를 쓰기(올림, 내림, 반올림)

5
정수, 소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 반올림법의 이해와 활용
정수, 소수의 곱셈, 나눗셈 [계산]
- 곱이나 몫의 크기를 어림수로 알아보기

3차 5 참값과 근삿값의 관계에서 어림수의 의미를 알아보기 [측도]
- 반올림, 올림, 버림을 이용한 근삿값의 오차의 한계 알아보기

4차

4 측정값을 근삿값으로 나타낼 때 측정값의 끝수 처리 방법을 이해하게 한다. 
- 반올림

5
측정값을 근삿값으로 나타낼 때 측정값의 끝수 처리 방법과 오차를 알
아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올림, 버림

<표 1> ‘어림하기’ 중 올림, 버림, 반올림과 관련된 내용

양을 재는 활동으로 본다면, ‘어림하기’는 측정 활동의 결과인 측정값 즉, 측도(測
度)로 표현된 측정값의 처리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어림하기’는 일련의 측정 활동에 포함된 요소로서 양의 어림을 뜻하는 것이 아
니라 수 또는 측정값을 어림해서 나타내는 표현과 관련된 특정 내용 곧, 올림, 버
림, 반올림과 같이 어림수(또는 어림값, 근삿값)를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살펴볼 ‘어림하기’는 양을 측정한 결과인 측도에서, 이러한 측도를 어
림값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올림, 버림, 반올림을 다루기 위한 주제이다.8)

한편 <표 1>에서 ‘어림하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차와 2차 교육과정에서
는 수를 어림하여 나타내는데 초점을 두었기에 수, 계산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그
러다가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측정값을 근삿값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측정값의 
끝수 처리 방법으로 어림수의 의미를 알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반올림, 올림, 버림
을 측정 영역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양을 실제로 측정하
는 과정이 약화되면서 이를 대신하여 ‘어림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
림, 버림, 반올림을 어림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루면서 그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8)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어림’과 ‘어림하기’의 차이를 찾아보면, 3~4학년군 교수
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를 재거나 어림하는 활동을 통하
여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양감을 기르게 한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림하는 활동은 본 
연구에서의 ‘어림하기’ 곧,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이용해서 어림수를 구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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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4 측정값을 근삿값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반올림, 올림, 버림

5 측정값을 근삿값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고, 근삿값의 어림셈을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6차
4 측정값의 처리 방법으로 반올림, 올림, 버림을 알게 한다.
5 참값과 근삿값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6 어림수와 어림셈이 사용되는 경우를 통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7차 4-나
어림하기
- 반올림, 올림, 버림의 뜻(어림의 의미)을 알고, 이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2007 
개정 4

어림하기
- 어림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올림, 올림, 버림의 의미와 필요성

을 알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2009 
개정 3~4

어림하기
- 어림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림, 버림, 반올림의 의미와 필요성

을 알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학년 정의를 지도하기 위한 내용

1차 6 어림수를 이해하고 읽고 활용하는 능력 [수]

2차 4-1
p.70

3사람이 똑같이 돈을 내어 공동으로 81원짜리 동화책을 사서 돌려 
보기로 한다면, 81원÷3=27원, 27원씩 내면 되지만, 1원짜리와 그 밑
의 화폐를 구하지 못하여, 7원 대신 10원씩으로 정하여서, 1사람에게
서 30원씩을 모았다. 그리고 책을 사고 난 나머지는 구호금으로 냈
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올림”이라 하고, “일의 자리에서 올렸다.”
라고 한다.

3차 4-2
p.94

10권씩 1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공책이 있다. 이것을 243명의 어린이
에게 각각 1권씩 나누어 주려면 몇 묶음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필요한 공책은 243권이므로, 이 경우 이것보다 많은 것은 관계
없으나 적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책은 10권 단위로 묶여져 있으
므로 24묶음으로는 부족하고, 25묶음, 즉 250권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 243의 근사값으로 250을 얻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이 근사값
을 구하는 경우에, 구하는 자리의 숫자를 1만큼 크게 하고 그것보다 
아래 자리의 숫자는 모두 0으로 하는 것을 ‘올림’이라고 한다.

4차 4-2
p.145

위문품을 포장하는데 색테이프가 283m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색
테이프는 10m 단위로만 팔고 있다. 몇 m를 사야 하겠는가?
근사값을 구할 때에는 어떤 자리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
다. 이와 같이 올려서 나타내는 것을 올림이라고 한다.

<표 2> 교과서에 제시된 ‘올림’의 정의

다음으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올림’의 정의와 그 내용을 교육과정별
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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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4-2
p.101

철수는 색테이프 324cm가 필요하여 사려고 갔더니 색테이프는 
100cm 단위로 판다고 한다. 몇 cm를 사야 하겠는가?
300cm의 색테이프를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400cm의 색테이프를 사
양 한다. 이 때 400은 324에서 백의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
낸 수이다. 이와 같이 어떤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
을 올림이라고 한다. 

6차 4-2
p.106

다음은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낸 수이다.
345 → 350       1231 → 1300        1405 → 2000
(십의 자리)         (백의 자리)           (천의 자리)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
이라고 한다.

7차 4-나
p.82

284를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십의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290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백의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3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

2007 
개정

4-2
p.88

384를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일의 자리 숫자 4를 10으로 
하여 39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
이라고 합니다. 즉, 384를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390이 됩니다.

2009 
개정

4-2
p.129

204를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일의 자리 숫자 4를 10으로 
보고 2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 
204는 십의 자리 미만을 올림하면 210, 백의 자리 미만을 올림하면 
300이 됩니다.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올림을 정의하면서 함께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올림은 
3차 교육과정 이후 4학년 2학기에서 줄곧 지도되고 있는데, 2차부터 5차 교과서까
지는 구체적인 맥락을 강조하여 올림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 6차 교과서 이후부
터는 주로 수학적 의미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올림의 설명에서 ‘어떤 자리에서 올렸다’는 표현과 ‘어떤 자리 아래 수를 올렸다’는 
표현이 교육과정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유형
을 어떤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유형은 구하려는 아래 자리의 숫
자를 올리는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올림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9)

먼저 ‘올림’을 ‘어떤 자리에서 올렸다’로 설명하는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 2차 
교과서에서 올림을 설명하면서 ‘일의 자리에서 올렸다’와 4차 교과서에서 ‘어떤 자
리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2007 개정 교과서에
서는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일의 자리 숫자를 10으로 하여 나타내는 방법
을 올림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384를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390이 된다고 

9) 교육과정별로 ‘버림’의 정의와 그 정의를 지도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올림’과 같은 
맥락에서 정의되고 있다. 곧, ‘올렸다’를 대신하여 ‘버렸다’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을 제외
하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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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정의를 지도하기 위한 내용

1차 6 어림수를 이해하고 읽고 활용하는 능력 [수]

2차 4-1
p.71

어림수로 몇 천까지를 나타낼 때, 백의 자리의 숫자가 0, 1, 2, 3, 4
이면 그 숫자를 버려서 0으로 보고, 5, 6, 7, 8, 9이면 올려서 10으
로 본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반올림”이라고 한다.

3차 4-2
p.92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에 있는 숫자가 5, 6, 7, 8, 9인 경우는 
구하는 자리의 수를 1만큼 크게 하고, 0, 1, 2, 3, 4인 경우는 구하는 
자리의 수를 그대로 둔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한다.

<표 3> 교과서에 제시된 ‘반올림’의 정의

부연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자리(또는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올렸다’는 표현으로 

올림을 설명하는 것으로, 3차 교과서에서는 ‘구하는 자리의 숫자를 1만큼 크게 하
고 그것보다 아래 자리의 숫자는 모두 0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5차 교
과서에서는 ‘어떤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경우’로, 6차 교과서에서는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으로 올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5차 교과서에서 ‘400은 324에서 백의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낸 
수이다.’와 같이 올림을 정의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지만 올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전제를 
달아 놓은 것으로, 7차 교과서에서부터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된 정의 유형에 
해당한다. 곧, 7차에서는 ‘284를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2007 개정 교
과서에서는 ‘384를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2009 개정 교과서에
서는 ‘204를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한 다음 ‘구하려는 자리
의 아래 수를 올려서 또는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
림이라고 합니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초등수학 교과서의 올림의 정의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올림은 어떤 자리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올려서 어림하는 것으로 초점이 전환되어 왔으며 이는 ‘어림하기’와 관련된 
수학 내용 지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10) 

다음으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반올림의 정의를 교육과정별로 살펴보
면 <표 3>과 같다. 

10)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지에서 1번, 2번 문항은 ‘일(십)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얼마입니까’를 묻는데 비해 4번 문항은 ‘올림하여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입니까’를 
묻는 것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정답률의 차이는 올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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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4-2
p.147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에 있는 숫자가
5보다 작으면          ⇒ 버린다.
5와 같거나 5보다 크면 ⇒ 올린다.

0, 1, 2, 3, 4 5, 6, 7, 8, 9
버린다. 올린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한다.

5차 4-2
p.99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가 5보다 작을 때에는 버리고, 
5와 같거나 5보다 클 때에는 올리는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한다.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린다.
5, 6, 7, 8, 9이면   올린다.

6차 4-2
p.105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가 5보다 작을 때에는 버리고, 
5와 같거나 5보다 클 때에는 올리는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한다.
즉, 반올림할 때에는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린다.

7차 4-나
p.86

구하려는 자리의 한 자리 아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2007 
개정

4-2
p.90

구하려는 자리의 한 자리 아래 숫자가 0, 1, 2, 3, 4이면 0으로 하고 
5, 6, 7, 8, 9이면 10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2763 → 2760                 2567 → 2600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

2009 
개정

4-2
p.133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2873은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870,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900이 됩니다.

<표 3>에서 초등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반올림의 정의를 살펴보면, 올림(또는 버
림)과 달리 같은 그 정의와 내용이 교육과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교과서부터 6차 교과서까지 모두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에 있는 숫
자’가, 그리고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구하려는 자리의 한 자리 아래에 있
는 숫자’가 5보다 작으면(0, 1, 2, 3, 4이면) 버리고, 5와 같거나 5보다 크면(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으로 반올림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2009 개정 교과서에
서는 ‘구하려는 자리의 한 자리 아래 숫자’를 대신하여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반올림이 어떤 자리에서 어림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1) 또 2009 개정 교과서의 경우 올림
(또는 버림)의 정의에서 전차시인 수의 범위에서 배운 ‘미만’을 사용한 반면, 반올
림에서는 ‘이상’ 또는 ‘이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학습 내용의 일관성을 고

11) 한편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반올림’을 구하려는 자리의 한 자리 아래 숫자가 0, 1, 
2, 3, 4이면 0으로 하고, 5, 6, 7, 8, 9이면 10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07 개정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에서 기술한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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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면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가 4 이하이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리는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합니다’와 같은 정의와 함께 각각의 숫자를 나열하는 
것 또한 생각해볼 문제이다.

한편 교과서 분석에서 보듯이 반올림은 수의 어림에서 올림(또는 버림)을 처리하
는 방식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올림(또는 버림)의 경우는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수(또는 구하려는 자리 아래의 수)를 모두 고
려해야 하는 반면, 반올림은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
래 자리의 숫자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지에서 2번 문항은 ‘1004에서 십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얼마입니까’를 묻는데 비해 
5번 문항은 ‘1004에서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얼마입니까’를 묻고 있는데, 이 
두 문항을 선정한 의도는 동일한 질문 양식에서 올림과 반올림에서 나타나는 정답
률의 차이를 통해 올림과 반올림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림하기’와 관련된 수학 내용 지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초등수학 교과서에 기술된 
‘어림하기’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고, 또 올림, 반올림을 중심으로 그 정의와 지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검사 문항 분석 결과 올림(또는 버림)
과 반올림을 중심으로 초등예비교사의 수학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를 4가지 주제
를 구분해서 살펴본다.  

Ⅲ. 초등예비교사의 올림(버림), 반올림에 대한 이해

초등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에 이어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진 올림(버림), 반올림 검사 문항 분석에서 살펴볼 수학 내용 지식의 주제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올림에서 ‘0’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이해와 그리고 
‘0’이 놓인 자리에 따른 정답률의 차이를 살펴본다. 두 번째는 올림과 버림 사이의 
인지적 간격(cognitive gap)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세 번째는 올림의 정의 유
형에 따른 기술 방식의 차이가 정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과 반올림으로 각각 어림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수의 자리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올림에서 ‘0’의 자리에 따른 이해 정도

올림을 묻는 문항은 앞서 살펴본 정의 유형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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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우선 살펴볼 유형은 <그림 3>과 같이 어떤 자리에서 올
림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첫 번째 유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1번 문항은 일의 자리 
숫자가 0인 250에서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그 어림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으
며, 2번 문항은 십의 자리 숫자가 0이지만 일의 자리 숫자가 4인 1004에서 십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그 어림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다.

<그림 4> ‘올림’에 대한 문항  

먼저 1번 문항과 관련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정답인 250은 
22명, 그리고 오답으로 260을 제시한 학생이 7명으로 나타났다. 

250(정답) 260(오답)
22(75.9%) 7(24.1%)

<표 4> 1번 문항 정답과 오답 

여기서 논의가 필요한 수학 내용 지식은 올림의 경우 반올림과 달리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0’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즉, 반올림의 경우 그 자릿값에 놓
인 숫자를 0, 1, 2, 3, 4와 5, 6, 7, 8, 9로 구분하여 어떻게 어림이 이루어지는지
를 제시하는 반면, 올림(또는 버림)의 경우는 이러한 설명이 없으며 실제로 어떤 
자리에서 올림을 하거나 구하려는 아래 자리의 숫자를 올림하든지 또는 어떤 자리
까지 나타내기 위해 올림을 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0을 제외한 다
른 숫자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0’은 명확하게 어떻게 어림해야 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4>의 24.1%의 오답률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올림’의 사전적 정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2)에서 올림은 ‘어림수를 구할 때, 구하려는 자리의 

숫자를 1만큼 크게 하고, 그보다 아랫자리는 모두 버리는 일’로 정의한다. 그리고 
두산백과13)에서는 올림에 대한 정의를 ‘수치의 어림수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로 어
떤 자리까지의 어림수를 만들 때, 그것보다 아래의 자리를 바로 위의 자리의 1로 

12)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13) http://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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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더하는 방법을 올림이라 한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습용어 개
념사전14)에서는 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있으면 구하려는 자
리의 수를 1 크게 하고, 그 아래 자리의 수를 모두 0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
다. 이 가운데 학습용어 개념사전의 정의에 주목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제시된 ‘구
하려는 자리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있으면’ 대목이다. 다시 말해, 올림에서 그 어
림값은 0이 아닌 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0의 경우에는 구하려는 자리의 수를 1 
크게 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1번 문항에서 250에서 일의 자리
는 0이고,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그 값은 250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2번 문항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정답인 
1100은 8명으로, 27.6%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이다. 이에 비해 오답은 
1104, 1010, 1004, 1000 등이 있었는데 오답자는 모두 21명이었다. 1번 문항과 
비교해볼 때 2번 문항의 정답률이 낮은 원인은 2번 문항은 십의 자리 숫자는 0이
지만 일의 자리 숫자는 4인데 비해, 그러나 십의 자리 숫자 0인 놓인 자리에서 올
림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물음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1100(정답) 1104 1010 1004 1000 무응답
8 2 2 5 11 1

<표 5> 2번 문항 정답과 오답 

곧, 1번 문항은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것으로 그 자리의 아
래 숫자가 일의 자리 숫자에만 국한된다. 그러나 2번 문항은 십의 자리에서 올림
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는 십의 자리 숫자와 일의 자리 숫자를 모두 보
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덧붙이면 2번 문항은 1번 문항과 마찬가
지로 올림의 첫 번째 정의 유형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시한 것인데, 곧 ‘어떤 자리
에서’ 올림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것으로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올림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것과는 문제의 기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다음 두 질문
에서와 같이 질문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나
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1004에서 십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얼마입니까?
1004에서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올림하면 얼마입니까?

14) http://terms.naver.com/list.nhn?cid=43672&categoryId=4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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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질문 방식은 <표 2>의 2007 개정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올림
을 정의한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올림을 정의하는 방식은 둘 다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과정은 
차이를 보인다. 2007 개정 교과서의 경우 ‘384를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390이 
됩니다.’와 같이 제시된 반면,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204는 십의 자리 미만을 
올림하면 210, 백의 자리 미만을 올림하면 300이 됩니다.’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2번 문항에서의 오답 유형은 2007 개정 교과서에서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
로 질문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개념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2009 개정 교과서
에서 204를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곧 백의 자리 미만을 올림하면 300이 
된다는 사실은 달리 말해 십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300이 된다는 것으로, 2번 문항
의 정답이 1100인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2. 올림과 버림에서의 인지적 차이

두 번째로 올림과 버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차이를 살펴본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 버림은 <그림 4>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림 5> 2009 개정 교과서 4-2(교육부, 2014, p.131) ‘버림’의 정의

올림을 묻는 문항과 비교해 볼 때 버림을 묻는 문항은 ‘0’의 자리에 따른 차이와 
정의 유형에 따른 질문의 형태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버림의 
경우 그 값이 무엇이든 동일하게 0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곧, 버림에서는 ‘250에
서 일의 자리에서 버림하면 얼마입니까?’라는 물음에서 모든 학생이 정답인 250을 
제시했는데, 이는 버림의 경우 그 자리에 어떤 숫자가 있더라도 모두 0으로 처리
하기에 올림에서와 같이 250과 260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1004에서 십의 자리에서 버림하면 얼마입니까?’라는 물음에 대
해서도 모든 학생이 정답인 1000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역시 올림과 다른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올림에서 5명이 오답으로 제시한 1004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에서, 그리고 올림의 경우는 구하는 자리의 수를 1만큼 크게 하고 그것보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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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의 수를 모두 0으로 하는데 비해 버림의 경우 구하는 자리의 수와 그 아래 자
리의 수를 모두 0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버림에서는 올림과 달리 높은 
정답률을 보인다. 따라서 ‘버림’에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의 질문으로 묻는다 
하더라도 올림에서와 같은 정답률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1004에서 십의 자리에서 버림하면 얼마입니까?
1004에서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버림하면 얼마입니까?

다만 3번 문항에서 5명의 오답자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올림과 달리 버림에서 
버림해야 하는 값 곧 0으로 처리하는 값이 큰 경우에는 올림과는 다른 인지적 갈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99에서 백의 자리에서 버림하면 1099라고 
답한 2명의 학생도 1004에서는 십의 자리에서 버림하면 1000이라고 답한 것을 통
해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15)

  

<그림 6> 

1000(정답) 1099 1900 2000
24 2 2 1

<표 6> 3번 문항 정답과 오답 

3. 올림의 정의 유형별 질문에 따른 정답률의 차이

올림에서 정의 유형에 따른 질문의 차이가 정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앞서 <표 2>에서 본 것처럼 올림의 정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구
하려는 아래 자리의 숫자를 올림하여 어림하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올림을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유
형은 앞서 살펴본 2개 문항에서의 분석이 가능한데 물론 여기서는 ‘0’의 자리에 따
른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1번의 경우 정답률은 75.9%였고, 2번 문항에서는 

15) 학생 면담 결과 오답인 ‘1900’의 경우는 백의 자리와 십의 자리를 혼동했기 때문이고, 
‘2000’이라는 오답은 버림과 올림을 혼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단순 오류를 
제외하면 버림의 경우 올림과 달리 거의 모든 학생이 정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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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의 정답률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4번 문항의 경우는 1명을 제외
한 28명의 학생이 정답을 제시했는데, 특히 이 문항의 경우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
는 과정에서 십의 자리에서 백의 자리로 받아올림이 한 번 더 요구되는 문제로 높
은 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1600(정답) 1590
28 1

<표 7> 

이러한 차이는 ‘어떤 자리에서’ 올림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것과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올림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것, 이 두 가지 질문 양식에 따라 문제
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수의 어림에 있어서 
이 둘 중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곧, 수의 어림은 근
삿값(어림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근삿값은 어떤 자리에서 올리고 어떤 
자리에서 버리는가보다는 주어진 수를 어떤 범위까지 나타내는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어떤 자리에서 올리고 버리는 것보다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는가에 초점
을 맞출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근삿값의 본질이라고 할 때 교육과정에 따른 초
등수학 교과서의 정의 유형이 첫 번째 유형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그리고 두 번
째 유형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변화해온 것은 수학 내용 지식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16) 

이에 덧붙이면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같은 단원에서 수의 범위를 학습하고 수
의 어림을 학습하는데, 이러한 연계성이 올림의 정의 곧,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에서와 같이 나타나는 것 또한 
특징적이다. 이는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수를 올려서 나타낸다는 의미가 구하려는 
자리 곧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한 올림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어떤 자리에서 올림하는 것과는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16) 다만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예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 ‘384를 일의 자리에서 올
림하면 390이 됩니다.’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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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림과 반올림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차이

올림(버림)과 반올림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반올림의 사전적 정의를 앞서 올림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반올림을 ‘근삿값을 구할 때 4 이하의 수는 
버리고 5 이상의 수는 그 윗자리에 1을 더하여 주는 방법. 예를 들어 10.4를 반올
림하면 10, 10.6을 반올림하면 11이 된다.’와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학습용어 개
념사전에서는 ‘구하려는 자리의 한 자리 아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으로 반올림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산백과에서는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고도 한다.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가 5보다 
작을 때에는 버리고, 5와 같거나 5보다 클 때에는 올리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를테
면, 84386의 천의 자리까지의 근삿값을 구하면, 84000이다.’와 같이 반올림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 그은 부분으로 ‘구하려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라는 대목에 있다.  

이는 <표 3>의 초등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반올림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3차 교과서부터 2009 개정 교과서까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곧, 3차 교과
서에서는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에 있는 숫자’라고 기술되어 있고, 7차 교
과서에서는 ‘구하려는 자리의 한 자리 아래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로 보다 명확하게 기술
되어 있으며, 이들 숫자를 0, 1, 2, 3, 4인 경우와 5, 6, 7, 8, 9인 경우로 구분하
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올림 또는 버림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올림
이나 버림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숫자를 모두 감안하여 올리거나 버려야 하는 반면, 반올림의 경우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림에서
는 ‘1004에서 십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얼마입니까?’와 ‘1004에서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올림하면 얼마입니까?’의 2가지 질문 방식 가운데 후자가 바람직하
다면, 이에 비해 반올림은 어떤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질문 즉 ‘1004에서 십의 자
리에서 반올림하면 얼마입니까?’와 같은 질문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17)

한편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반올림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술하는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크게 2가지 방식을 따르고 있다. 2007 개정 교
과서에서는 0, 1, 2, 3, 4이면 0으로 하고, 5, 6, 7, 8, 9이면 10으로 나타내는 방

17) 물론 이 경우에도 2009 개정 교과서와 같이 반올림을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이는 다시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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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반올림으로 정의하는 반면,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0, 1, 2, 3, 4이면 버리
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8> 2007 개정 교과서 4-2(교육과학기술부, 2009, p.90) ‘반올림’의 정의

<그림 9> 2009 개정 교과서 4-2(교육부, 2014, p.133) ‘반올림’의 정의

2007 개정 교과서와 같은 정의는 2차 교과서와 3차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외 4차부터 7차까지의 교과서에서는 2009 개정 교과서와 같이 반올림을 기술
하고 있다. 

그러나 2007 개정 교과서와 같은 기술 방식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림 
7>의 정의에서 2763의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경우에는 숫자 3을 0으로 하는 
것이 기술한 정의에 부합하지만 2567에서는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십의 자리에 있는 숫자 6을 10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릿값에 기초해야 
하는 개념으로 오개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이때의 10의 의미는 100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또 일의 자리에 놓인 7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
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올림에 대한 정의는 <그림 8>의 2009 개정 교과서와 같은 방식으로 
버림과 올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반올림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2009 개정 교과서의 기술 방식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5번 문항에서 나타나는 오답 유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하기 때문이
다. 특히 1004의 오답 유형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십의 자리에서 버림하
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그림 9>의 5번 문항을 2번 문항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1004에서 십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얼마입니까?’의 경우는 정답이 1100인 반면, 5번 문항의 정답
은 1000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올림의 경우는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수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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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 나타내기 때문에 일의 자리 숫자 4를 어림하는 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반면, 
반올림의 경우는 앞서 설명했듯이 구하려는 자리 한 자리 아래 숫자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십의 자리 숫자 0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림 10> 

1000(정답) 1004 1010 1100
22 5 1 1

<표 8> 

그러나 <표 8>의 오답을 한 학생을 면담한 결과 이 학생은 반올림만 물어봤다면 
당연히 정답을 말할 수 있었으나 올림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물었기 때문에 혼란
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곧, 어림하기에서 올림과 반올림의 차이를 분명하
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덧붙이면 반올림에서도 
올림에서와 같이 ‘0’이 포함된 질문에서는 오답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어림하기’에서 어림값(근삿값)을 다루는 과정에서부터 올림과 반올림의 
용도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초등예비교사들의 수
학 교수학적 내용 지식(MPCK)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
분이다. 특히 초등예비교사들이 초등수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이러
한 개념적 지식의 형성이 우선될 수 있어야 하며, 초등예비교사들은 동일한 어림하
기의 맥락이라 하더라도 올림과 반올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명확
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교사로서 수학 내용 지식
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초등수학 수업에서의 전문성 확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MPCK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출
발한 것으로, 초등학교 수학과에서의 영역별 내용 지식에 대한 예비교사의 교과 내
용 지식(SMK, Subject Matter Knowledge)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
을 갖고 시작한 것이다. 이를테면, ‘어림하기’는 왜 ‘수와 연산’ 영역이 아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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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어림하기’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리고 예비교사들에게 ‘어림하기’에서 ‘0’ 처리는 어떻
게 인식되고 있는가? 올림을 기술하는 방법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올림과 반
올림은 의미론적 차이 외에 그것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갖는가? 등인
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초등예비교사들이 갖고 있는 MPCK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어림하기’의 내용을 우리나라 교육과
정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차와 2차 교과서에서는 수, 계산의 관점에
서 어림수를 다룬 것과 달리 3차 교과서에서는 측도 영역에서 참값과 근삿값의 관
계에서 그리고 4차 교과서부터 6차 교과서까지는 측정 영역에서 측정값을 근삿값
으로 나타내기 위해 반올림, 올림, 버림을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림하기’라는 용어는 7차 교과서 이후 사용된 것으로 올림, 버림, 반올림
을 측정 영역에서 지도하고 있지만 3차~6차 교육과정까지의 측정값을 구하는 맥락
이 사라진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혜원(2016)이 교육과정의 변화 내용을 종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했듯이, 수와 연산 
또는 측정 영역에서 사용하는 양감과 관련된 ‘어림’의 의미와 다르게 초등수학에서 
사용하는 ‘어림하기’라는 용어는 측도로 표현된 수에서, 그 수를 어림하여 나타내
는 표현과 관련된 특정 내용 즉,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안미영
(2014) 등의 몇몇 연구에서는 ‘어림하기’라는 용어를 수의 어림 또는 어림셈의 의
미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어림하기’의 경우 그 정의와 내용을 검토하여 보다 명확한 합의를 통해 용어를 사
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어림하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MPCK를 살펴보기 위해 올림(버림), 반올림을 묻는 검사 문항을 제작하고 이들 각
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가지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올림에
서 ‘0’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곧, 올림에서 구하려는 자리 아
래의 수가 0이 아닐 때에만 올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4명 중 1
명에 해당하는 예비교사는 250에서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그 값을 260이라고 
했으며, 이는 올림에서 0의 부재에 따른 이해가 없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올림
과 버림 사이에서의 인지적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올림의 경우 수의 변화가 
자릿값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버림은 구하는 숫자와 그 아래 자리의 숫자
를 모두 0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낳게 된다. 곧, 204에서 십의 자
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일의 자리 숫자 4를 10으로 보고 210으로 나타내는 것이 
올림이라면, 버림은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십의 자리 미만을 0으로만 하면 
된다. 세 번째는 올림의 질문 유형에 따라 정답률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어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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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올림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유형과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올림하
면 얼마인지를 묻는 유형은 초등예비교사들이 어림하기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질적
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는 정답률의 차이를 낳는 원인이 된다. 결국 ‘어림하기’가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한 
후자의 기술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올림과 반올림의 개념 
정의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이는 올림이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자릿값에 놓인 숫자
를 모두 고려하여 어림이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한 
자리 아래 숫자만을 살펴보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어림하기’와 관련하여 초등예비교사의 이해 정도와 그 개념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검토한 것으로, 초등학교에서 수학과 수업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수학과 교수학적 내용 지
식(MPCK) 중 교과 내용 지식(SMK)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한 것이다. 또 초등예비교사를 비롯하여 현장교사의 PCK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초등수학에서의 교사 전문성이 수업 전문성과 함께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데(김현
미·류희수, 2012),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등학교 수학과의 내용 요소를 
교수 단위(teaching unit)로 분석한 연구(강완·김남준, 2010) 등과 함께 초등수학
에서의 영역별, 내용별, 그리고 주제별 MPCK 분석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
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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